
국제유가 고공행진 “미국·일본 손해”
OPEC의 사회안정 자금 투입으로 … 유럽·중국은 수출 확대로 이익

미국과 일본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수입(원유 수출액) 감소 때문에 고유가 충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월17일 보도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반사이익 때문에 고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전에는 고유가로 OPEC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일본이 유가 충격을

상쇄할 수 있었다.

미국은 OPEC 회원국의 원유 도입에 지출하는 1달러 가운데 미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로 되돌아오는 몫이

1970-2000년 평균 55센트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34센트로 감소했다.

일본도 OPEC에서 되돌아오는 몫이 43센트에서 14센트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국은 원유 수입대금의 3분의 2가량인 달러당 64센트가 수출대금으로 되돌아오며, 유럽연합(EU)은

80센트에 달하고 있다.

OPEC 국가들이 이전에는 해외투자를 확대했으나 아랍 민주화 열풍 이후 사회안정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2년 OPEC 12개 회원국의 석유 판매수입이 전년대비 15% 늘어나 1조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플레를 고려해도 2008년 국제유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7>


